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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적 영향으로 약보합세

7월에는 출하물량이 많았지만 가격 하락은 없이 

강보합세가 유지 됐다. 여 름철 수산물 소비 가 줄어 들 

면서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한우고기 가격을 

높였다.

한우고기 값의 고공행진으로 소비자이 발길을 수 

입산 쇠고기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한우브랜 

드육의 인기부위는kg 당10만원이 넘어가고설렁탕 

한 그릇이 7천원이 넘으며, 2인당 5만원이 넘는 일 

반등심이 쇠고기 소비를 축소시키는데 부채질하고 

있다. 또한, 1인당 평균 쇠고기 소비량이 6.6kg 인 

것으로 나타나 소비 자에 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

가격을 낮추고 소비를더 늘릴필요가 있을 것이다.

추석을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입식한 것으로 나타 

났다. 모든 통계자료를보면 이를 입증할수있다.

산지 사육두수는 미국산 수입육 재개를 앞두고 육 

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해 대거 한 

우 사육으로 전환하면서 육우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

반면 한우 사육두수는 크게 늘고 있다. 농가에서는 

묻지마식 한우 입식은미국산 수입육이 시장에 풀릴 

경 우 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 

을 기해야 할 것이다. 추석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국 

내 에 들어 올 가능성 은희 박하다 .

돼지

비수기에 들어가면서 약보합세

특정부위선호도와 맞물려 고돈가를 유지해 왔다. 

그러나 7월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가격의 안정세를 

찾아가고 있다. 8월부터 비수기에 들어간다. 딱히 비 

수기로 들어가는 것 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출하량이 

많이 늘어 나는시 기 가됐다고 말하는 것 이 맞다 .

장기간 계속된 돈가 고공행진으로 수입돼지고기 

국내시장 잠식 이 크게 늘면서 출하물량이 약간만 증 

가해도가격 하락을피 할 수없는상황이 됐다 .

또한 품질의 균일도가수입육에 비 해 떨어진다. 품 

질이 떨어지면 소비가줄고 소비가 줄면 가격도 같이 

하락한다.

고돈가로 인 해 생산자는 배가 불렀다는 소리가 여 

기 저기서 들려온다. 하지 만 잦은 소모성 질병 발생으 

로 새 끼 돼 지 의 폐사율이 높고 모돈의 유사산도 간혹 

나와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생산비 상 

승으로인해고소득을올리지 못한것으로보인다 .

많은수의 모돈이 더위에 지 쳐 생산성이 줄어든상 

태다. 선진국의 경우 PSY모돈1두당연간이유 두수） 

가 20두를 상회 해 생산량이 계 속 늘고 있는 반면 국 

내 PSY는지난해 14두로모돈은많이늘었지 만 생산 

성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. 이로 인해 많은 

사양가들이 모돈을 늘리고 있지 만 모돈이 늘어난 만 

큼의 생산량증가는없었다.〈미트뉴스 제공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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